
 1월 - 조용옥 시인

 2월 - 남파 시인

 3월 - 정선화 시인 

 4월 - 인암 이진종 시인 

 5월 - 주미경 시인 

 6월 - 신금재(Anna Sin) 시인 

2022년 (壬寅年) calender

캐나다사진문학협회 (T. 1 587 707 0067)

캐나다사진문학협회 회원 디카시 작품 달력

 
 7월 - 전선희 시인

 8월 - 김숙경(Stella) 시인 

 9월 - 전선희 시인

10월 - 전재민 시인

11월 - 월당 서순복 시인 

12월 - Joseph Yoon 시인          





캐나다사진문학협회 (T. 1 587 707 0067)

해와 달 / 조용옥

해가 달이 되고 달이 해가 되는
첫 달 하루 부채꽃 피어나는
안쓰러운 마음 지우고
노을빛 되어 인사하는 너



때때로

흰옷 입은 산봉우리 기슭마다
때때로 흰 구름 되어 노니는
다짐하듯 아롱별 그리움도 날려버리려 
주름진 세월 따라 멍든 회초리 자국

- 조용옥 시인 -

2011년 <문학과 의식> 등단

캘거리문학회 디카시공모전 최우수상  

캘거리 문인협회 회원 

캐나다 사진문협 회원



캐나다사진문학협회 (T. 1 587 707 0067)

날아보자 / 남파

날개 있던 날개 없던

지구 타고 날아보자



꽃그늘
             
꽃그늘 아래
겨울바람마저도
따스하여라

- 남파 시인 -

캘거리 문협 회원

캐나다 사진문협 회원



캐나다사진문학협회 (T. 1 587 707 0067)

사과 연정 / 정선화

눈먼 붉은 연정
물러진 육신 되어도
그리던 파란 봄 만나 

봄바람 꼭 안아 보고
날아가는 숭고한 전락



천도

미련한 서글픔 하나
이승끝 매달려 울면
바람이 손잡아 끌어
큰고깔 나비춤 훨훨
하늘길 꿈꾸듯 가네

- 정선화 시인 

캐나다 캘거리 거주

로키 맑은물 신춘문예 시 부문 수상

캘거리 한인 문인협회 회원

한국사진문학협회 정회원

디카시를 사랑하는 캐나다 변호사



캐나다사진문학협회 (T. 1 587 707 0067)

버킷리스트 / 인암 이진종

왜 사냐고 묻는다면
왜 오르냐고 묻는다면
흘러가는 삶결에
그분의 손길에 나를 맡기고
그냥 견디어내는 것이라고



감추어진 보물 

오르면 가치가 있다
그 어느 곳이든
지레 겁먹고 포기하니까
아무것도 보지 못한다
캐내어 내는 기쁨을 

- 인암 이진종 시인 

캘거리 거주

캘거리 한인문인협회 회원

캐나다 사진문학협회 회원

캘거리 사진동호회 회원

록키하이킹동호회 회원



캐나다사진문학협회 (T. 1 587 707 0067)

감사로 여는 하루 / 인애 주미경

이른 아침 맞이하는 빛
살아갈 힘을 주고
어둠 속에서 바라보던 빛
새 소망으로 이끌어 주니
감사로 열어지는 하루



고난이 유익                      

갇힘과 묶임의 
고달픈 시간이
하늘 향해 올곧게
자라나는 교정의 시간

- 인애 주미경 시인 

캐나다 캘거리 거주

캘거리 한인 문인협회 회원

캐나다 사진 문학협회 회원



캐나다사진문학협회 (T. 1 587 707 0067)

오로라(Aurora) / 신금재(Anna Sin)

머나먼 우주의 시간 푸른 물이 흐르는
은하수 강가에 앉아 축복의 물을 부어주는
북두칠성 국자 그 푸른 빛

The time of space far away with blue-watered
Pours the water of blessing sitting by the Milky Way
The bluish green light in the Big Dipper ladle



모네의 편지(The Letter of Monet)

작업에 푹 빠진 그를 사로잡은 연못 풍경
수련 잎으로 써내려간 그의 편지를
외로운 부들로 서서 읽는다

Captivating pond scenery who fell in love with art work
A written his letter with water lily leaves
Stand and read as a lonely reed mace

- 신금재(Anna Sin) 시인 

캘거리 디카시연구소 

캘거리 문협, 캐나다 여류문협 회원

한국사진문학협회 정회원

캐나다 사진문협 회원



캐나다사진문학협회 (T. 1 587 707 0067)

속삭임 / 전선희

초록빛 생명의 싹을 내어
희망을 잃지않았던
빛나는 삶의 진실들
추억을 담아 더 낮은곳으로 



고목

육신의 장막 벗는 날
후회함 없도록
주어진 모든 것을 사랑해
의미 있는 일로
가치 있는 일로
영혼의 방을 가득 채우라!

- 전선희 시인 

캐나다 에드몬톤 거주

미래문학 시부문 등단

캐나다 한인 여류문협 회원

캐나다 사진문협 회원



캐나다사진문학협회 (T. 1 587 707 0067)

귀향 / 김숙경(Stella)

위드 코로나 8월 초하루
춘천 소양강 인어 아가씨
마스크로 가린 긴-긴 억눌린 이야기
가슴으로 토해내니
소양강에 물보라 무지개가 뜬다



전쟁과 평화

평화로운 아파트 공화국 대한민국
전쟁의 공포는 춘천 조각공원에서도 본다
북한 미사일이 동해로 떨어지던 날
대포알을 머리에 인 여인상을
한가로이 바라보는 가을 낭만 여인

- 김숙경(Stella) 시인 

화가, 서예가

캐나다 여류문협 회장

국제펜 한국지부 이사

캐나다 사진문협 회원

시집: 시월애, 백지 도둑, 삶 꽃 비 앓이.



캐나다사진문학협회 (T. 1 587 707 0067)

열정 / 전선희

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
모터를 돌려라
땅속 깊은 물도 
아래에서 위로 흐른다



향기로운 제사

참길을 알면 그 길을 걸어야 하리
사랑을 알면 참사랑을 해야 하리
진리를 알면 참 진리를 따라야 하리

- 전선희 시인 

캐나다 에드몬톤 거주

미래문학 시부문 등단

캐나다 한인 여류문협 회원

캐나다 사진문협 회원



캐나다사진문학협회 (T. 1 587 707 0067)

바람 그림자 / 전재민

바람이 그림자로 소리를 남겼다
그림자 쫓아가면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
소리만 쫓다 보니 
꽃바람을 지나 단풍 흩날리는 가을바람.



고장난 시계처럼

일 분씩 느려지는 고장 난 시계처럼
밥을 주어도 가지 않는 시계같이
머리, 목, 어깨, 팔다리, 손가락 멀쩡한 곳 하나 없이.

- 전재민 시인 

캐나다 밴쿠버거주

캐나다 한국문협 회원

문학사랑협의회 회원

캐나다 사진문협 회원

시인, 사진작가, 수필가, 조리장



캐나다사진문학협회 (T. 1 587 707 0067)

자화상 / 월당 서순복

미루나무 병풍으로
고향을 불러놓고 백일홍 꽃잔치에   
젊은 날 내가 있네 
아름다워라   그 시절



11월의 코스모스 

여기 작은 우주가 강한 생명력으로 시간을 붙잡고 있다.
세월을 잊어버린 채

- 월당 서순복 시인 

캘거리문협 회원



캐나다사진문학협회 (T. 1 587 707 0067)

누가 찍었나? / Joseph Yoon

그림자가 찍었지
거짓말 하지 마!
내가 찍었어

진실이 사라진 세상



내면 들여다 보기

빛을 벗 삼아 
하얀 눈빛을 마주한 곳
감추어진 모습으로
나만의 세계에 멈춰 섰다. 

- Joseph Yoon 

수필가, 시인                        

로키 맑은물 신춘문예 수필 부문 수상

캘거리 한인 문인협회 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한국사진문학 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캐나다 사진동호회 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자연을 사랑하는 사진 문학 작가


